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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드라마바이블 2차 통독 왕들의 이야기 Season 1

Before 줄치며 읽기

하나님의�사랑을

묵상하며

통독해�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나의

진짜� <왕>은

누구입니까?

삼�년�동안�기근이�계속되었습니다.

기근이�드문�현상은�아니었지만

하나님의�대표적인�징계이기도�했습니다

(레� 26:26,�신� 28:38-40,� 42).

• 사색과 결단Ⅰ: 아들을 잃어본 아버지의 심정으로…

사울이�맺은�열매입니다.

기브온�사람들은�이전에�여호수아를�속여,�조약을�맺고

이스라엘�가운데�영원히�살게�되었습니다(수� 9:15).

이�언약을�깨고,�그들의�피를�흘렸습니다(21:1).

사울�일가�일곱�명의�살생명부를�넘겨줍니다.

사울의�아들�두�명과�그의�외손자�다섯�명이�포함됩니다.

사울의�손자�므비보셋은�예외입니다.�그는� <벗>의�아들입니다.

사울은�언약을�깨뜨려�후대에�악영향을�미쳤습니다.

여호와�앞에서�다윗과�요나단의�언약은�영원합니다.

사울의�죄로�아들을�잃은,�어머니�리스바는

일곱�시신�곁을�떠나지�않고,�밤낮으로�자리를�지킵니다.

아들을�잃은�고통을�아는,�아버지�다윗입니다.

사울�가문의�장례를�치릅니다.�그�후에야�기근이�끝납니다(21:11-1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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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의�징계는�다시�돌아오도록�부르시는,�아버지의� ‘사랑의�회초리’입니다.

• 사색과 결단Ⅱ : 인구를 조사한 왕의 결정으로…

인구조사를�명합니다.�하나님의�허락�하에,�사탄의�꾀가�만든� ‘다윗의�죄’입니다(24:1,�대상� 21:1).

출애굽�후�광야에서는,�하나님께서�명하신�두�번의�인구조사가�있었습니다(출� 30:12,�민� 1:2).

인구조사�자체가�죄악은�아닙니다.�다윗의�수�세기는,�그때와는�다른�것이었습니다.

손을�꼽아�백성의�수를�셉니다.� ‘숫자’가�왕의�업적이�됩니다.

하나님께서는�중심을�보시는�분이시기에,�이�또한�아셨습니다(삼상� 16:7).

생사화복을�주관하시는�하나님께� ‘하나’와� ‘아흔아홉’의�무게는�크게�다르지�않습니다(눅� 15:7).

사람의�구원은�헛됩니다.�여호와만이�그의�대적을�밟으실�분이십니다.

그는�고백했습니다(시� 60:11-12).�순간�망각했습니다.�씻을�수�없는�죄를�짓습니다.

그의�죄는�또�다시�용서를�받았습니다.

그러나�죄의�열매가�역사의�뒤안길로�사라지지는�않습니다.

하나님께서�선지자�갓을�통해,�매섭게�말씀하십니다.

다음의�세�가지�옵션�중�택일(擇一)하라는�말씀입니다(24:11-13).�위험한� ‘선택의�자유’입니다.
첫째는,� ‘왕의�땅’에� <7년�기근>입니다.�지난�삼�년간의�기근이�떠오릅니다.

둘째는,� ‘왕의�원수’에게�쫓기는� <3개월�도피>입니다.�끔찍했던�왕자의�난(亂)이�떠오릅니다.
셋째는,� ‘왕의�땅’에� <3일간의�전염병>입니다.�모든�것은� <왕의�죄>로�인한�결과입니다.

세�재앙의�기간은�갈수록�짧아지지만,

그�강도는�세집니다.�수를�센�죄로�말미암아�강도�센�재앙을�맞닥뜨립니다.

칠만�명의�백성을�잃게�됩니다(24:15).

• 사색과 결단Ⅲ : 주님이 세우신 왕의 열정으로…

다윗은�비록�범죄하는�왕이지만,�다시�회개하는�왕입니다.

백성을�위해�간구하는�왕입니다.�주님이�세우신�왕입니다.

죄를�뉘우친�다윗이�아라우나의�타작�마당에�단을�쌓고�제사를�드립니다.�재앙이�그쳤습니다.

이곳은�천년�전�아브라함이�아들을�드리려�했던�모리아�산이기도�합니다.�여호와�이레입니다.

이후�이곳은�다윗의�아들�솔로몬이�성전건축을�하게�되는�장소가�됩니다(대하� 3:1).

‘왕’�다윗은�도덕성과�품행에�구멍이�많았습니다.�다듬어져야�할�부분도�있었습니다.

그는�결코� ‘그의�자손’의�수준에�미치지�못했습니다(막� 10:47,�눅� 18:38).

그러나�그의�면모는�그만의�오점이�아니라,�우리�모두가�가지고�있는�약점입니다.

죄의�성향은�부도덕이나�악행이�아니라,� ‘나는�나�자신의�신(I� am�my� own� god.)’이라는데�있습니다.

전능자의�그늘�아래,�사색하고�결단하십시오.�순간의�순간마다�주님을�바라보십시오.

주님을�믿는다�말하며�범하기�쉬운�오류가�있습니다.�나의�진짜� <왕>은�누구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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